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1 

 

 

문의 info@galleryfim.com I 02-790-1040 

 

Not, Yet, Gone 

참여 작가 소범수 (Beomsoo So), 이선안 (Sonahn Lee), 김경은 (Gyeongeun Kim) 

전시 기간 2026 년 7 월 3 일 – 2026 년 8 월 8 일 (오프닝 리셉션 : 7 월 3 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핌 (FIM) 

 

 

전시 내용  

핌(FIM)은 2026 년 7 월 3 일부터 8 월 8 일까지 《Not, Yet, Gone》을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작가 소범수, 이선안, 김경은의 단체전으로, 회화 작업 20 여점이 전시됩니다. 세 작가의 회화를 

통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지만 아직 사라지지는 않은 세계를 견디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조명합니다. 풍경과 기억,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작업들은 멈춰 선 순간 

세계를 다시 감각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전시 서문 

 

핌은 2026 년 7 월 3 일부터 8 월 8 일까지 90 년대생 회화 작가 3 인이 참여하는 단체전 《Not, Yet, 

Gone》을 선보인다. 국내 작가 소범수(b.1997), 이선안(b.1996), 김경은(b.1994)이 참여하며, 회화 

작품 20 여 점이 전시된다. 본 전시는 빠르게 변화하며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현시대가 주는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의 감각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부정적이거나 결핍된 상태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명확히 붙잡을 수 없는 장면과 감정들 

곁에 머무르며 그것들을 천천히 더듬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 그 자체보다도, 다시 걸어가기 위해 잠시 멈춰 서는 시간과 태도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잠시 멈춰 선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게 된다. 소범수는 숲과 계곡, 바위와 

새, 양과 같은 존재들을 화면에 불러내며 익숙한 자연을 낯선 감각의 공간으로 전환시킨다. 

작가의 풍경은 특정한 서사나 의미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전설과 문학, SF 

소설에서 건너온 존재들이 현실의 풍경 속에 조용히 스며들며 익숙한 장면에 작은 균열을 만든다. 

작가는 현실과 상상, 기억과 이야기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 그 사이를 유영하는 순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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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한다. 화면 곳곳에 남겨진 여백과 유예된 서사는 의미를 확정하기보다 관람자가 천천히 

작업을 응시하고, 그 앞에 자신만의 기억과 감정을 더듬으며 체류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모든 풍경이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장면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희미한 

감각의 형태로 되돌아온다. 이선안의 작업은 결혼식 장면과 멀리 바라보는 시선처럼 분명 

존재했던 순간들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선명한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화면 속 장면들은 

흐릿한 잔상처럼 머무르며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거리감을 유지한 채 

존재한다. 작가는 특정한 사건보다 그것이 기억 속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남겨지는지에 주목하며,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방식과 끝내 온전히 소유할 수 없는 순간들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작가의 작품 앞에서 관람자는 자신이 지나온 시간과 기억을 환기하게 된다. 

 

기억이 흐려질수록 현실과 상상의 경계 또한 선명함을 잃어간다. 김경은의 작업에 등장하는 

일상적 사물과 이미지는 낯선 방식으로 배열되고 변형되어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의 기반을 

흔든다. 언어를 통해 생성된 서사와 익명의 이미지들은 회화 안에서 실재감을 획득한다. 이제 

화면 속 대상들은 분명 익숙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 기억의 잔해인지 혹은 존재하지 

않았던 이야기의 흔적인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장면들은 익숙함과 낯섦, 

사실과 상상이 뒤섞인 채 관람자의 인식에 분열을 일으킨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불완전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 새삼 마주하게 

된다. 

 

세 작가의 작업은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지만 하나의 공통된 태도를 공유한다. 그것은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세계 앞에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듬고, 사라진 것을 기억하며, 선명하지 않은 풍경 곁에 잠시 머무르는 일. 이들의 회화는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서 자신만의 감각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작품 속 풍경과 기억, 허구와 현실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미끄러지며 명확한 의미를 

유예하지만, 바로 그 틈에서 관람자는 자신만의 속도로 세계를 다시 느끼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걸어갈 준비를 하기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길을 잃고 멈춰 선 순간에도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재정의하며, 천천히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일. 《Not, Yet, Gone》은 그 조용하고도 사적인 

시간에 관한 기록이자, 불확실한 세계를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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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소범수 (b.1997)는 자연의 풍경과 존재들, 일상적 사물들을 신화와 문학, 전설이 지닌 이야기의 

층위와 함께 불러온다. 현실과 상상, 기억과 서사가 교차하는 그의 회화는 관람자가 저마다의 

감각과 기억을 더듬도록 이끈다. 작가는 고려대학교에서 조형미술을 전공한 후 동대학원 

조형문화예술전공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이촌화랑 (2024)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청화랑 (2025), 

대안공간 루프 (2024)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더프리뷰 서울 (2026) FIM 부스에 작품을 

출품했다. 

 

이선안 (b.1996)은 결혼식 장면, 멀리 바라보는 시선, 스쳐가는 풍경처럼 가까이 있지만 완전히 

붙잡을 수 없는 순간들에 주목한다. 작가의 작업은 기억과 현재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며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방식을 되묻는다. 작가는 세종대학교 회화과 학사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과정에 있다. 큐아카이브 (2025)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파이프갤러리 (2025), 예술공간 의식주 (2025)에서 열린 단체전과 루이즈더뷰 (2025)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김경은 (b.1994)은 일상적 사물과 이미지를 낯선 방식으로 배열하고 변형하며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탐구한다. 언어와 이미지로부터 출발하는 작가의 화면은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마저 실제 

경험처럼 느껴지게 만들며 현실의 표면에 미세한 균열을 만든다. 작가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과정을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회화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 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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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작 이미지 

 

 

 

 

 

 

소범수, Peregrino, 2026, oil on canvas, 50 x 73cm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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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안, 반짝이는 것들, 2026, oil on muslin, 28 x 28cm 

이미지제공 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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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불러오는 중, 2026, oil and wax on canvas, 97 x 130.3cm  

이미지제공 FIM 

 

 

 

 

 

 


